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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의 말사인 옥

천사는 일즉다다즉일(一卽多多卽一)의 화엄사상

을 널리 펴는‘화엄전교십찰(華嚴傳敎十刹)’가

운데 하나로 67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옥천

사는 893년에 진경국사 심희(854~923)가 중창한

후, 고려말까지여러차례중건이되었지만, 조선

전기는겨우법등만유지된것으로보인다.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사찰의 모든 전

각이 소실된 후, 1639년 학명(學明)스님이 의오

(義悟) 스님과 함께 중창 불사를 시작해서 1640년

에 동상실(東上室)을 창건했고 1642년에 미옥(美

玉) 스님이 화주가 되어 승당을 지었으며, 1645년

에 심검당을 건립하였다. 1654년에 중심 전각인

법당을 지었으며, 1664년에 정문을 세워 7중창을

완성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번의 사찰 정비가 이루어지고

1800년에 국가에 종이를 바치는 진상(進上) 사찰

로 지정되어 사역(寺役)이 가증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스님과 신자들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전

각의중수와성보물의제작이이루어진다. 1890년

에 옥천사가 왕실의 원찰(願刹)로 지정되면서 관

청과 세도가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1862년 진주농민항쟁 당시에 중심 전각을 제외한

탐진당, 적묵당, 팔상전등수많은전각이불타없

어졌다. 1864년부터 용운(龍雲)스님을 중심으로

가람의 정비와 중창불사가 시작되었다. 1895년에

명부전과 나한전이 중건되고, 1897년에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이새롭게건립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옥천사에 소장된 성보문화재

는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유물이다. 이

가운데 도난문화재는 주로 17~18세기에 조성된

것이다.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성보들이 도난

당했는데, 당시〈동아일보〉1978년 11월 10일자

‘불도(佛徒) 가장(假裝)한 사찰 도둑, 유명 사찰

탱화(幀?) 절도범의 행각’이라는 기사에 아래와

같은내용이실렸다.

“전국 유명 사찰 문화재 전문절도단 주범 구

만춘(36세, 부산 서구)은 유가증권 위조전과자

로 76년 4월 부산에서 고물행상을 하면서 골동

품상들 자주 드나들 때 골동품 수집가들이 절에

서 나오는 탱화를 비싼 값에 사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물건이 되는구나’싶어 김창욱(37세, 삼

천포 용강동), 백춘웅(34세, 부산시 수정동) 등

과 법당의 관리 상태가 허술한 절간을 털기 시작

했다. 이들은 처음으로 76년 11월 5일 새벽 1시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옥천사 대웅전 자물

쇠를 드라이버로 열고 탱화 2점을 쉽게 훔쳐 냈

고, 다음날엔 부근 하이면 운흥사 법당에서 시왕

전 동자상 5점과 업경대 2점을 훔쳐 부산시 동구

수정동 청아당 주인 고정애(46)에게 35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들이 훔친 대웅전 2점의 탱화는 구체적 기사

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후불탱인 영산회상도

가 1997년에 도난당한 것을 보면, 중단이나 하단

탱화일 가능성이 높다. 옥천사에 관련된 재산대

장은 일제강점기부터 남아있는데 대웅전 불상 다

음에 후불탱, 삼장탱, 성왕탱, 신중탱(2점), 독성

탱, 산신탱이 언급되어 이 가운데 2점일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재산대장에는 명칭과 규격 등이 남아있어

현존하는 불화와 비교한다면 잃어버린 불화가 어

떤 작품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재 근대 옥천사 재산대장은 1932년 3월에 공개된

조선총독부 관보 재산대장과 별도로 국립중앙박

물관 내에서 두 건의 재산대장이 내용이 약간 달

라 작성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재산대

장을 통해 20세기 전반에 소장하고 있던 성보물

들의유형과규격을파악할수있다. 

〈조선불교월보〉1912년 6월호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경남 고성군 옥천사에 봉안하였던 불상

은 높이 2척 넓이 1척2촌 무게 5근 가량인데 1912

년 4월27일 밤에 도적이 몰래 훔쳐 달아났다.’

〈통도사 본말사 재산목록(옥천사)〉에서 비슷한

목불이 보이는데‘목불(木佛) 도금(塗金) 고2척

경1척2촌 중량100근’이라 하여 크기는 거의 비슷

하지만, 무게가 다르다. 그 이후 재정리한 사찰령

개정에 따른〈통도사 말사 옥천사 재산목록(귀중

품)〉에도역시같은내용의불상은기재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도난당한 불상은 찾지 못한 것

으로보인다. 

일제강점기 이후 옥천사에서 도난이 파악된 성

보물은 1976년 4월 2일에 신중도(1점), 삼화상(3

점), 현왕도(2점)과 1976년에 11월 12일에 시왕도

(2점), 나한상(2점), 사자상(2점)이지만, 현재 문

화재청 사범단속반과 종단에 신고되지 않았고,

1988년 1월 30일에 나한상과 천부상 등(6점)과

1997년 10월 21일에 대웅전 영산회상도는 도난 신

고가되어있다.

이가운데 2014년여름에 20여년간도난문화재

를 숨긴 사립박물관 관장이 은닉하던 48점의 도

난문화재를 회수하였는데, 그 중에 2점이 옥천사

에서 도난 신고한 나한상이었다. 그 후 잃어버린

나한상 5구의 사진을 찾던 중에 1980년대 후반에

나한상을 촬영한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학술대회

에 나한상의 조성 시기와 작가를 추론하면서 최

초로도난된나한상의사진을공개하였다. 

당시 학술대회에 참석한 원명 스님(옥천사 성

보박물관장)이 공개된 사진을 바탕으로 여러 박

물관에서 간행된 도록을 검토하던 중에 이전에

나한상 2점이 출품된 것을 확인 후, 전시회를 주

최한 본태박물관에 문의한 결과 개인 소장품을

대여받은것이라고했다. 

이후 소유자에게 나한상이 도난품이라는 것을

알렸고, 소장가가 그런 유물이라면 원 봉안처로

돌려보내겠다는의사를밝혀와서 2구의나한상은

옥천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결국 사찰, 연구자,

소장가들이 공동으로 도난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조성사찰로환수되는선례가되었다. 

결국 도난문화재인 줄 모르고 구입했지만 유물

의 원봉안처로 돌려주겠다는 소장가의 판단, 그

리고 사찰에 대한 배려는 도난문화재 회수의 가

장좋은모범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또한 올해 미국의 경매회사에 옥천사 나한상 1

구가 출품되어 문화재청과 조계종 문화부, 국외

소재문화재재단 등이 경매회사를 통하여 소장가

에게 도난 상황을 설명했고 소장가도 무상으로

기증 의사를 표명하였다. 결국 옥천사 나한상은

20년 전에 도난당했지만 사찰과 연구자, 관계기

관의 노력으로 4년 만에 도난당한 8구 가운데 5구

의나한상이돌아오게되었다. 

이외에도 옥천사 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노력으

로 프랑스에서 시왕도 1점(제2초강대왕도)이 돌

아왔고,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는 관계 기관이

소재를 파악하게 되어 환수가 진행 중이다. 1744

년 화승 효안 등이 주축으로 제작된 옥천사 대웅

전 삼장보살도의 경우 장물임을 알고서도 구입한

사립박물관장의 박물관에서 찾았다. 서울 광진경

찰서에서 문화재보존처리업자를 수사하는 과정

에서 삼장보살도 등 문화재 15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도록과 대조하는 등 치밀한 조사와 추적

끝에 옥천사 대웅전 삼장보살도의 환수가 추진된

것이다. 

현재 옥천사에서 찾으려는 도난문화재는 대웅

전 영산회상도(1점, 경남 유형문화재 299호), 명

부전시왕도(1점), 청련암범종이다. 이가운데영

산회상도는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뒤에 걸려 있

던 불화로, 기존 조사된 화기에“乾隆玖年甲子四

月日」新畵成大靈山會奉」安于晋陽蓮華山玉」泉寺

大法堂寶座… 金魚 曉岸比丘」最賢比丘」尙悟比

丘」抱勤比丘」證淳比丘…”로, 영산회상도가 1744

년에 옥천사 대법당에 봉안하기 위해 효안, 최현,

상오 등 13명의 불화승이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명부전에 봉안할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및 삼장보살도가 동시에 제작되었음을 남아있는

화기를통해확인할수있다. 

영산회상도의 규격은 재산대장에 세로 11척(또

는 11척 6촌), 가로 10척 7촌으로 적혀 있어 거의

정방형이다. 이는 대략 3m에 이르는 큰 작품으

로, 화면 구성을 비롯하여 여래와 보살상의 온화

하고 단정한 얼굴과 신체의 형태, 가늘고 탄력 있

는묘사, 대의에장식된섬세한작은문양,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 위주의 설채법 등이 17세기 중

반에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임한스님의 화풍을

계승한작품으로볼수있다. 특히최근에보물제

1956호로 지정된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와 화면

구도와존상배치및설채법등이유사하다. 

그리고 1987년 12월 13일에 도난된 옥천사 청련

암 범종은 최근 사진이 확보되어 문화재청 사범

단속반에 도난신고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재산대

장에는 옥천사와 암자에 범종이 5점이 소장되어

있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재산대장Ⅰ에

는범종의비고란에“乾隆41年丙申7月(1776년, 정

문, 現 성보박물관)”, “康熙47年 7月 製作(1708년,

現 대웅전)”, “乾隆37年壬辰5月日製 作者 白鳳翼

(1772년, 적묵당)“라 적혀 있고, 나머지 2점은 규

격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당시 범종

들은 정문, 대웅전, 적묵당, 연대암, 진주 포교당

에 소장되었는데. 현재 옥천사에 남아있는 범종

은 대웅전에 1708년(강희47) 범종과 성보박물관

에 1776년(건륭41) 범종, 옥천사 백련암에 일제강

점기 일본의 영향을 받은 범종이 남아있다. 따라

서 진주 포교당 것을 제외하면 청련암 범종은 백

봉익이 1772년에만든범종일가능성이높다. 

이범종을만든주성장백봉익은 1785년에전남

순천 송광사 천자암 범종을 만들었다. 도난된 청

련암 범종은 윗부분이 좁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넓어지는 전형적인 조선후기 범종 형태이다. 범

종의 천판 위에는 연판문이 새겨져 있고, 용뉴는

천판에 발을 딛고 정면을 향해 이빨을 세운 용의

모습이 단룡으로 조각되고 옆에 음통이 길게 세

워져 있다. 복련대 아래에는 원형 안에 실담자를

띄엄 띄엄 배치하였고, 바로 아래에는 정사각형

의 유곽과 보살입상이 교대로 배치된 것으로 보

인다. 

보살입상은 보관과 두광을 갖추고 합장을 한

입상이다. 유곽과 보살상 아래에는 두꺼운 하대

에 연화당초문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

련암 범종이 백봉익이 만든 기년명 범종인지는

현재 단정할 수 없지만, 범종의 전체적인 형태와

세부 표현에서 18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을 가능성

이있다.

최근 옥천사만큼 도난문화재가 회수된 곳은 없

다. 이는새로소임을맡은주지원각스님과성보

박물관장 원명 스님의 문화재 환수 노력 그리고

학자들의 조사와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다. 아울러 아직도 만행 중인 옥천사 관련 문화재

각각의 소재만이라도 파악되어 잃어버린 사찰의

역사가하나씩복원되기를바라는마음이다. 

잃어버린40년회복…환수불사나서다

옥천사대웅전에봉안됐던영산회상도. 화승효안이1744년제작한것으로알려졌다. 1997년10월21일도난됐으
나, 지금까지행방을알수없다. 사진제공=옥천사성보박물관

임란後중창불사된고성옥천사

대부분성보들17~18세기에조성

1970년대부터총12점성보도난

2014년나한상반환, 환수본격화

‘학계·사찰공조’선행모델만들어

영산회상도·시왕도등아직못찾아

“성보문화재소재라도파악되길…”

18세기후반에조성된옥천사청련암범종. 1987년 12
월13일도난됐고, 아직까지행방이묘연하다. 

사진제공=옥천사성보박물관

〈문화재청인천공항문화재감정관실감정위원〉

공저=홍은미옥천사성보박물관학예실장

최선일의

다시찾아야할聖聖寶寶들들

고성 옥천사 도난 성보들2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처명)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미래의대체의학인기공(밀교의의성신·금강신)을배우고익혀서몸과마음을닦아위로는
깨달음을구하고아래로는중생을이롭게하고제도하는데원력을세워서수행정진하실분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개인지도 (면접 상담후 결정)    ■등록번호 : 138-50-00260
■문 의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䤎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䤎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䤎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䤎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䤎(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䤎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䤎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염불소리치료명상센타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010-2628-9944


